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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GLAD LANDSBY (아뜰리에 키마, 서울) 
2022 하정현의 낱개들 (갤러리헤세드, 서울)
2020 하정현 개인전 (에코락갤러리 x YTN아트스퀘어, 서울)
2018 하정현 개인전-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공모 당선작가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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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CAPSULE COLLECTION 1.0 (로이갤러리 청담, 서울)

           Shimmering Particle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2023 아트그라운드런던 2023 (사치갤러리, 영국 런던)

2022 Find your piece 2022 (써포먼트 갤러리, 서울)

2021 아트마이닝 주제 공모전-숲으로 (스페이스 445, 서울)

2020 COSO 신진 작가전 (갤러리 코소, 서울)

2018 아트마이닝서울 ‘100 MINING ARTISTS : 

          주목받는 한국 아티스트 100인展’ (DDP, 서울)

에코락 갤러리 기획 제1회 추상화展 : Feast of Color,

          (에코락 갤러리, 서울)

2017 제2회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세종문화회관, 서울)

카탈로그레조네 전, 에코락 갤러리 (서울)

그 외 40여회

하정현 작가는 어떠한 의도나 구상없이 손에 잡히는 오일바를 가지고 캔버스에 긋고 칠하고 손과

붓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이어간다 . 이것은 아무런 마음의 거슬림 없이 유희하는 가장 기쁜

작가만의 ‘놀이‘ 이다. 이 순수하고 자유로운 놀이는 캔버스에 투명하리 만큼 꾸밈없고 솔직한

흔적을 남긴다. 캔버스 표면에 오일바의 끝이 닿는 찰나, 놀이가 시작되면 저절로 무언가 그어지며

작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무수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끌어올려지고 터져 나온다. 그렇게

하여 생긴 두터우며 그득한 밀도의 중첩 속에는 삶의 아름답고 소중한 모든 순간들이 켜켜이

그리고 촘촘히 놀이의 흔적으로 쏟아내어진다. 맑고 순수하여 투명한 삶을 선사해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경험의 순간들이 차곡 차곡 쌓여 깊고 묵직한 화면의 밀도를 이룩한다. 즉, ‘투명한

밀도＇로서의 그림이자 삶의 캔버스에 풍부하게 담고자 한다.

“순수하게 유희하던 기억을 끌어와(draw), 놀이의 레이어를 쌓다”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 교육원 전임교수 및 겸임교수 역임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신한대학교, 국제대학교 강사 역임

(2024.8 ~ 2025.8 룩셈부르크에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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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ments that shine purely ]



나는 항상 어떠한 의도나 구상없이 손에 잡히는 오일바를 가지고 캔버스에 긋고 칠하고 손

과 붓으로 문지르는 것을 이어간다. 이것은 아무런 마음의 거슬림 없이 유희하는 가장 기

쁜 ‘나의 놀이’ 이다.

이 순수하고 자유로운 놀이는 캔버스에 투명하리만큼 꾸밈없고 솔직한 흔적을 남긴다. 캔

버스 표면에 오일 바의 끝이 닿는 찰나, 놀이가 시작되면 저절로 무언가 그어지며 내게 잠

재되어 있던 무수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끌어올려지고 터져나온다. 그것들은 또렷

하기도 모호하기도 하다. 어떠한 대상이기도 상황이기도, 특정한 시간이기도 공간이기도, 

느낌이거나 분위기이기도 하다.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도 한 이것들은 매일같이 이어

지는 나의 놀이를 통해 하나의 동일한 캔버스 혹은 여러 서로 다른 캔버스에 거듭 겹쳐지

고 포개어진다.

그렇게 하여 생긴 투터우며 그득한 밀도의 중첩 속에는 내 삶의 아름답고 소중한 모든 순

간들이 켜켜이 그리고 촘촘히 놀이의 흔적으로 쏟아내어져있다. 특히 모든 대상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던,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명랑한 교감을 하던, 삶 자체를 순수하게 유희하

며 지내던 나의 유년기 순간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내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내

삶의 보통의 빛나는 순간들이 그 강력한 통로가 된다. 이 통로는 삶 자체를 유희하며 지내

던 잠재되어있던 내 유년기 찰나들을 풍부하고 강렬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현재로 솟구치

게 하여 교차되고 섞이게 해준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삶의 순간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지각하게 해주고 순수한 영감을 풍성하게 제공하며 작업실에서의 놀이에 자연스레 반영되

어 드러난다.

여기에는 예쁘고 행복한 것들도 있고 슬프고 아름다운 것들도 있으며 따끔하지만 우스운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과 그 순간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여

지금 실재하지 않기에 나에게 강한 슬픔과 두려움을 안겨준다. 하지만 흐려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것들은 내 놀이의 흔적으로서 생생하게 다시 존재하게 된다. 유한하였던 무수

한 그것들은 캔버스 속에서 한데 모이고 어우러져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생동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캔버스 위에서 놀이를 한다. 맑고 순수하여 투명한 삶의 순간들이 차

곡 차곡 쌓여 깊고 묵직한 밀도가 생겨난다. 즉, ‘투명한 밀도’로서의 그림이자 삶 말이다.

하정현 – 순수하게 유희하던 기억을 끌어와(draw),
               놀이의 레이어를 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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